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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조이시티와 스포츠 게임 AI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동국대학교가 지난 6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4층 TRANS4MER Valley T-PBL실에서 조이시티와 공동주최로 ‘스포츠

게임 분야 첨단 AI 기술 R&D 전문인력 양성 사업’ 산학 프로젝트 워크샵을 개최했다. 사진=동국대.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동국대학교가 게임제작사인 조이시티와 스포츠 게임 분야 AI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동국대는 지난 6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4층 TRANS4MER Valley T-PBL실에서 조이시티와

공동주최로 ‘스포츠 게임 분야 첨단 AI 기술 R&D 전문인력 양성 사업’ 산학 프로젝트 워

크샵을 개최했다.

동국대는 올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가 지원하는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게임분야 첨단기술 R&D인력 양성) 사업’에

선정돼 2년 간 2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조경은 동국대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와 성연식 교수를 주축으로 게임인공지능 분야 관

련 우수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뤄낸 성과로 분석된다.

http://www.dailysmart.co.kr/
http://www.dailysmart.co.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2
http://www.dailysmart.co.kr/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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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샵은 주관기관인 조이시티의 연구개발진들과 공동연구기관인 동국대 연구팀

교수, 연구원 등 40명이 참여했다. 두 기관의 연구 진행 과정과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정

보 공유로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경은 동국대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수행해왔던 게임인공지능 분야의 다양

한 R&D, 인력양성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딥마인드의 알파스타, 알파고와 같은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우수한 게임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온라인게임 ‘프리스타

일’에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

다.

한편 동국대는 2000년도부터 멀티미디어공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신설해 게임과 문화콘

텐츠 분야에서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해왔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게임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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